
2017공연장 상주단체

예술공장 두레는...

삶의 연극, 진실의 연극, 함께하는 연극을 만들기 위해 

1984년 충북 청주에서 창단해 

충북의 지역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예술공장 두레는

늘 살아 움직이는 ‘숨 쉬는 광대’ 로서 

관객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

활동하고 있는 창작연희단체입니다. 

2017년 현재 <증평문화회관>에 상주하면서 작품연습, 

생산을 이어나가고 있으며,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

신명나는 마당극을 테마로 

증평의 문화예술을 변화 발전시키는 데 

목표를 두고 있습니다.

증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상주단체 활동을 검색

예술공장두레(    www.facebook.com/dureart1984)에서

그리고 증평군 내 관공서 등지에서 

공연장상주단체가이드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.



4월 | 우수레파토리공연

가족과 함께 연극나들이 

‘착한사람 김삼봉’

2017년 4월 26일(수) 오후 7시 30분 

증평문화회관 

공/연/특/징

<착한 사람 김삼봉>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, 되돌

아보게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. 비단 착한 사람뿐 아니

라, 삶에서 ‘신념’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용

기를 줄 수 있음을, 배우와 관객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자

리를 마련해보고자 한다.  한국의 전통적 정서인 ‘마당’

에서의 놀음에 영감을 얻고, 관객과의 끊임없는 호흡을

통해 관객 스스로 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, 다양

한 소도구들을 이용해 일상의 풍경, 전통혼례 등의 볼거

리를 마련하고, 탈춤에 기반한 쉽고 재미있는 안무를 통

해 신명의 정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.

공/연/내/용

김삼봉은 착한 사람이다. 그의 모친 송씨는 영험하기로

소문난 장군봉, 노적봉, 문필봉을 찾아가 봉우리 신령들

에게 그저 착하기 만한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지극정성으

로 빈다. 그 결과로 김삼봉을 잉태하였으니, 이른바 ‘모태

선인’인 것이다. 

김삼봉은 착한 남편, 착한 아버지가 되려고 불철주야 더

욱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 빈털터리에다 오히

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사고 아내마저 큰

병을 얻게 된다. 

이 세상 모든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는 착

한 사람 김삼봉. 하지만 모든 부모들의 최대 강적인 자식

들이 버티고 있는데...

착하게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착한사람 김삼봉의 좌충

우돌 인생역정기!

제/작/진

작 김인경 

연출 유순웅 

안무 오세란 

음악 김강곤

소품 극단 배꼽

조명 박판수  

의상 수 공연미술

기획 김명진

음향 김강곤  

진행 안혜경, 안기원

출/연/진

이석규, 조애란, 한명일, 진유리, 이성희

오세아, 신태희, 전아름, 김보람

옛말에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했고

착한 사람은 보증서다 죄 망하게 되어 있다구!”


